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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미국이 아닌 중국이 심해채광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있을까 

▶ 발행기관: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Isaac Kardon, Sarah Camacho 

▶ 일    자: 2023년 12월 19일 

▶ 개    요   

심해채광은 아직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의 산업인만큼 국제 해저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은 없는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국제 해저활동에서의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나려 하고 있음. 

중국은 UN 해양법협약 가입국의 자격으로 해저활동 및 심해채광과 관련한 

규칙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립해가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해당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 하지만 아직 

미국이 중국의 독주를 막으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기회는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예멘 반군이 세계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는 방법 

▶ 발행기관: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저    자: Joshua Keating 

▶ 일    자: 2023년 12월 21일 

▶ 개    요   

홍해에서 일어나고 예멘 반군의 활동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직간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음. CNAS 에너지 및 경제 애널리스트인 레이첼 

지엠바(Rachel Ziemba)는 유럽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으로부터 자원 수입을 증가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한편,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 및 아시아 국가로 수출 

활로를 열고 있는데, 이 또한 홍해를 수출경로로 활용해야 함. 이렇듯 

홍해는 선박을 통한 국제 통상에 매우 중요한 항로이며, 예멘 반군의 

활동은 그만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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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rnegieendowment.org/2023/12/19/why-china-not-united-states-is-making-rules-for-deep-sea-mining-pub-91298
https://www.cnas.org/press/in-the-news/how-a-yemeni-rebel-group-is-creating-chaos-in-the-global-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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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 &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본 미국의 항만 필요에 대한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수용 한도 

▶ 발행기관: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John D. McCown 

▶ 일    자: 2023년 12월 27일 

▶ 개    요   

오늘날 미국의 항만 가동률은 판데믹 사태 이후 정상궤도로 돌아옴. 

컨테이너 무역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은 영향의 진앙지라 할 수 있음. 

컨테이너 무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충분한 항만 

수용력 또한 요구됨. 자유로운 물류와 충분한 적재 수용율을 가진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과제임. 

원문 링크 클릭 

 

4. 호주가 홍해로 해군을 보내지 않는 이유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Grant Wyeth 

▶ 일    자: 2023년 12월 27일 

▶ 개    요   

호주는 국제관계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이 

중간국가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 홍해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멘 

반군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 또한 미국 주도의 ‘홍해 보호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에 참여할 것을 요청 받았지만, 

호주 정부는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함. 이는 호주가 홍해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남중국해의 

상황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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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centerformaritimestrategy.org/publications/clear-predictable-capacity-caps-at-americas-seaports-need-addressing-for-commercial-security-reasons/
https://thediplomat.com/2023/12/why-australia-isnt-sending-a-ship-to-the-red-sea/

